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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용정에서 춘파시 우리나라 맥류 육성 품종의 출수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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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맥류품종을 이용하여 북한의 북부 산간지대에 적응하는 품종을 선발하고자, 북한의 북부 산간지대와 

유사한 중국의 용정에서 춘파재배로 시험을 실시였고, 출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시험품종 - 보리 육성품종 : 40품종, 밀 육성품종 : 32품종

∙ 파종기 : 2017년 4월 10일, 2018년 4월 1일, 재배법 : 지역 표준 재배기술

[결과 및 고찰]
1. 용정의 4월 기상과 맥류 출현기

∙ 2017년에는 4월 10일, 2018년에는 4월1일 파종하였으나, 출현기는 4월 20일로 동일하였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평균기온 적산온도가 101°C로 2017년의 출현 적산온도와 비슷하여, 파종이 10일 빨랐지만 두 해

의 출현기가 같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성이 다양한 우리 품종들은 저온에 처하는 기간이 10일 정도 많게 되어 파성 소거

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맥류 품종의 파성과 출수기

가. 보리 

∙ 시험 품종들의 출수기를 보면, 파성이 Ⅰ인 품종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이 6일~13일이 빨랐다. 이는 출현기는 늦었으

나 파종 후 출현하기까지 20일간 파성 소거와는 무관하게 생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파성이 Ⅱ인 품종은 파성이 Ⅲ인 품종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성이 Ⅲ과 Ⅳ인 품종은 ‘17년 출수가 완전히 이루어지

기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18년은 10일 일찍 파종함으로써 파성 소거가 상당히 이루어져 출수가 빨랐고 고른 편

이였다.

나. 밀 

∙ 파성이 Ⅰ인 중국품종의 출수는 파종을 10일 빨리한 것과 같이 출수기도 빨라졌다.
∙ 파성이 Ⅱ~Ⅳ인 우리 품종의 2018년의 출수기를 보면, 6월 3일에서 7월 4일로 우리나라에서의 출수기 차이보다 매우 크

게 나타나는데, 이는 파성 이외에도 일장이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생리 ․ 생태적 연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맥류 품종은 춘파한 상태에 선발된 품종이 없기 때문에 춘파 적응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북부 산간지대에 적응하는 품종은 별도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파성면에서는 파성이 Ⅰ인 품종이 필히 선발되어야 해동

이 늦어 파종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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